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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 유전자원 수집 후 동일조건 재배에 따른 형태적 특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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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연구는 국내 각지에서 수집한 물억새, 참억새 등 약 960점의 억새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그 형태적 특성을 평가함으로

써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로서의 억새 품종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동일 재배조건하

에서 각 유전자원의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에서 2015년 까지 3년간 모든 수집 억새 유전자원을 보존포

에서 재배하고 유전자원별 형태적 특성 차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억새 유전자원은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960점을 수집하였으며 재식 후 각 유전자원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비료 

시용은 하지 않았고 재배기간 동안 매년 2월 중·하순경에 지상부를 모두 제거하였다. 기타 재배관리는 모든 유전자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수집 현지와 연구소 재배포장에서의 생육특성 조사가 모두 이루어

진 유전자원 463점을 선정하여 초장과 경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고 그 중 형태적 특성이 뚜렷한 61점의 대표자원을 

선발하여 이후 형태적 특성평가에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 9.2 버전(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9.2,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결과 및 고찰]

수집 유전자원 463점에 대하여 자생지 초장과 재배 3년 후의 초장을 비교한 결과, 38.4%인 178점은 재배 후 자생지보다 

초장이 더 커졌으나 285점(61.6%)은 자생지의 초장보다 작아졌다. 이는 자생지와 재배지의 환경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며 자생지의 형태적 특성은 실제 재배할 경우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억새와 물억새의 

반을을 보면, 수집된 유전자원 중 물억새의 75.2%가 자생지에서 보다 초장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참억새는 58.2%가 

자생지보다 초장이 커졌다. 이는 물억새와 참억새의 생태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야생상태의 참억새가 

재배조건에서 훨씬 잘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참억새 189종 중 제주에서 수집된 유전자원의 65.8%가 

초장이 자생지보다 커졌으나 기타 지역 수집종에서는 32.6%만 커졌다. 이는 제주의 수집지 환경보다 무안의 재배지 

조건이 생육에 적합하여 초장이 커진 결과로 생각된다. 

물억새의 초장은 183∼319cm 였으며, 전남지역에서 수집한 억새의 초장과 경태가 가장 크거나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안동에서 수집한 유전자원의 초장과 경태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또한 물억새는 잎색이 녹색이었고 잎집이 탈락되

며 까락이 없었다. 참억새는 물억새보다 초장이 181∼277cm로 작았으며 잎색은 진녹색이었으며 대부분 억새 생육말기

에도 잎집이 떨어지지 않고 줄기를 싸고 있었고 까락이 존재하였다. 61점의 억새 유전자원을 선발하여 유전자원간 다양

성을 평가한 결과, 크게 참억새와 물억새로 나뉘었으나, 참억새로 분류된 일부 자원들이 평가 후 물억새로 분류되거나 

물억새로 평가 되던 자원들이 참억새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억새 유전자원 중에서 외국에서 도입한 경관용 억새는 

참억새 중에서도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이삭에는 까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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